
붙임 해설시연 작성양식[ 2]

▢

월의 녹엽으로 둘러싸인 무등산 옛길5 .

그 길에 눈이 내렸다.

아니다 눈이 아닌 씨앗. ?!

하얀 씨앗이 눈보다 더 보드라워 보인다.

누가 날려 보낸 걸까...?

나무는 인간과 다르다.

멀리 떨어져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사랑을

나눈다 충매화 조매화 수분에도 여러 종. , ...

류가 있다 그리고. ,

산들 바람이 없었다면 이 나무는 눈처럼 하

얀 씨앗을 퍼트리지도 못했을 것이다.

바람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준다.

그렇게 가지마다 사랑이 이뤄지면 하얀 솜,

털달린 씨앗이 움튼다.

회백색 수피에 다이아몬드 형상이 점점이 새

겨진 은사시나무.

그가 이 솜털의 주인이다.

수원사시나무와 은백양의 혼혈인 은사시나

무 그는 어떻게든 씨앗을 퍼뜨려야 했다. .

탐방객의 옷섶에 붙어 조용히 움직이기.

멧돼지 콧방울에 붙어 숲 깊은 곳으로 떠나

기 무등산 혼혈아 은사시나무를 돕는 방법. ?

월의 눈 속에 파묻히기5 !

그리고 돌아다니며 씨앗 퍼트리기.

( )



끝( )

시나리오 본문

씨앗 눈스프레이를 날린다( - )

시작하기 전 은사시나무 솜털씨앗이 사방에 날리는 옛길 구간에 있다는 점을 말해놓고 시작( 1 )

안녕하세요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정승호입니다.

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특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평생동안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. , ,

싸 싸 랑하는 사이이시죠 핑크핑크한 봄 날씨에 사랑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저 또한....?... ~ !? ,

맘이 설렙니다.

여러분 눈 앞에 월의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영화 러브 스토리의 한 장면을 연출해보시는 건5 .

어떨까요 옷에 묻으면 어때요 털지 마시고 젖을 걱정도 없는데? , . .

자 잠시 영화 속 두 주인공이 되어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, .

여러분 저는 쉬고 불과 년 전만해도 웹툰 작가였습니다 기안 같은 유명 작가는 당연히 아, ( ) 1 . 84

니었지만 네이버에 제 작품을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의 노력은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, .

다시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여러분 앞에 서있습니다 최근 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들. 1 ,

이 쌓이고 쌓여 절 변화시켰어요 그 여러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앞에 솟은 새 하얀 은. ~

사시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.

사시나무 하면 혹시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네 맞아요 사시나무 떨 듯이 부르르 몸을 떤다' ' ? , . ' .'

이런 말이 있죠 사시나무가 빨리 성장하면서 수분을 내뿜는데 그때 잎이 바르르 떨려요 그 모? , .

습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이란 말이 생겼대요 그런 사시나무가 은백양이라는 같은 버드나무과' ' .

나무와 만나 은사시나무가 탄생했어요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현신규 박사란 분. ,

이 이 분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 닮았는데 산지에 나무를 많 이 심기 위해 토종인 수원사시나.. , ~

은사시나무에게 바람과 야생 동물이 필요한

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.

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은 예측할 수

없는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.

친구의 조언 영화의 명대사 예상 밖의 만남, , ,

지금 무등산에서 경험 중인 이 산행까지.

월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은5

은사시나무 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.

여러분도 마찬가지다.



무와 은백양을 인공적으로 섞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 녹화사업하기.

쉬웠거든요 덕분에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고 현 박사님의 공을 기려 현사시나무라고. ,

도 부릅니다.

여러분이 뒹굴었던 이 솜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은사시나무 씨앗이에요 식? .

물은 암꽃과 수꽃이 만나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씨앗을 퍼뜨립니다 본능이에요 인간으로 따지. .

면 남녀가 뽀뽀하고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아요 중간 단계가 생략됐지만 잘 아시죠. ... ?

그런데 나무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요 혹시 우리가 잠깐 눈돌리고 있으면 뒤에서 부둥켜 안?

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해보면 왠지 으스스하죠 그래요 지금 그 상상이 으스스한 이유엔? ? , '

나무는 움직일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움직일'. . ? ,

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를 바로 꽃가루 매개자 또는 화분수. ' ' '

라고 합니다 일종의 대리 사랑 서비스인 거죠' . .

앞의 커플 가리키며 이분과 이분이 뽀뽀를 하려면 가운데 사람 가리키며 이분에게 하면 되( ) , , ( )

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분에게 뽀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나무들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. , . !

음 왠지 나무가 불쌍해지는 걸요.... .

이 가운데 분이 하셨던 역할 즉 꽃가루 매개자의 대부분은 곤충입니다 벌 나비 같은 곤충이, . ,

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잔뜩 묻혀 암술로 옮겨 수분 을 해주는, ' '

거죠 근데 나무 입장에서보면 벌이나 나비는 차라리 나을 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파리도 매개자. .

가 돼주겠다고 이이이잉 손 비비며 날아오는데 오우 나무입장에선 좀 싫겠죠( ) , ?

김상중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은사시나무는 앞서 말한 충매화 즉 곤충이 꽃가루를 매개하지 않( ) , ,

아요 그럼 뭐냐구요 그보다 더 불쌍하고 더 변태같습니다 한 번 알아맞춰보시겠어요 은사시. ? ! ?

나무의 꽃가루매개자는??

네 맞아요 바람 풍매화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세요 아 당신을 사랑해 우리 뽀뽀하자 그래! , ! . . , . ! ,

기다려봐 므흣한 눈빛으로 어때 느껴져 어때 이런 겁니다, ( ) " , ? ???" .

곤충보다 더 불쌍하죠 오직 바람의 보이지 않는 흐름에 기대 수분을 해야 하니까요 이 밖에 새? .

를 매개로 하는 식물도 있고 물가에 자라는 이들은 꽃가루를 물에 띄워서 수분하기도 해요.

바람으로 수분을 하고 씨앗 들어올리며 이 조그마한 씨앗이 싹을 틔워 이렇 게 크게 자라다니, ( ) ~ .

참 대단하죠 이런 은사시나무를 혹시 돕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아까 여기서 뒹굴 때 묻은 씨? ?

앗을 털지 마시고 그대 로 여러분들 집 주변에 퍼뜨려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무등, , ~ .

산 멧돼지들이 실어 나르고 다람쥐 꼬리에 묻어 이동하고 여러 동물들도 도울테니 부담을 갖지,

마시구요.

은사시나무 뿐 아니라 모든 나무는 사랑을 나누고 씨를 퍼뜨리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해요.

자유롭게 움직이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유독 불쌍해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,

습니다. 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는 건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요한.(

부분)



우리도 연애할 때 친구의 조언 예상 밖의 사건 심지어 거리에 흐르는 음악까지 여러가지로부, , , .

터 영향을 받잖아요 설마 독방에 갇혀 서로 얼굴만 보고 사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런 주변 환. ? ~

경 덕분에 벌어지는 일들이 두 사람만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둘을 돈독하게 만드는 끈 역할을,

하는 것 같아요.

저는 년 전 선배 해설사님의 해설을 따라왔다가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1 .

저녁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시 들를 정도였죠 월의 눈밭은 인간이 떠올릴 법한 의외의 풍경이잖. 5

아요 인공눈으로 스키장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 걸 자연이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들에? . .

게도 로맨스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? .

제게 이 은사시나무가 무등산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끈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경험 중,

인 월의 눈밭 여기서 뒹굴며 사진 찍었던 것들이 두분의 작은 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5 , !

이상으로 모든 커플분들 건전한 연애 끝에 훌륭한 씨앗을 퍼뜨리길 바라며 자연환경해설사 정, ,

승호였습니다!

감사합니다!!


